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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의는 2024년 11월 완공된 호국대전(護國大殿)이 지닌 가치인

호국불교를 어떻게 계승하고, 확장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호국대전

은 호국불교의 정신을 계승하고, 호국 의승(義僧)을 기리는 추모 공

간이다. 또한 호국불교라는 집단적 기억을 사회화하고 확장시키는

교육문화 공간이다. 그 출발점은 1788년 의승장 서산 휴정과 임진왜

란의 의승을 기리기 위한 표충사(表忠祠)의 건립이 있다. 이를 통해

대흥사의 집단기억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기억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기억과 현재성이 호국대전에 투영되었다. 

‘호국불교’라는 집단기억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기

억의 보편화, 재맥락화와 확장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호국

불교의 가치와 진정성을 확인할 의승의 이름을 담은 위패(位牌)와

같은 추모시설을 봉안해야 한다.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자비

와 평화라는 호국불교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한다. 

또한 호국대전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기 위해 대흥사 경내에

서 호국대전으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 공간과 매개 공간을 재구성

해 ‘명상 공간’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호국불교의 가치와 문화적

기억을 확장하기 위해 미디어아트와 같은 도구를 호국대전에 활

용해야 한다. 특히 집단기억인 호국불교를 사회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복합 콘텐츠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호국불교 디지털 아카

이브, 호국대전(護國大典)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논의를

통해서 호국대전이 한국 호국불교의 가치와 역사를 담아 이를 계

승하고 실천하는 공간으로 자리잡는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주제어 : 대흥사, 호국대전, 호국불교, 의승, 집단기억, 기억공간, 문화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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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4년 11월 2일해남대흥사에서호국대전의완공식이열렸다. 

대흥사는서산대사의호국정신을계승하기위해표충사를건립하

고, 이를계승하여현재에확장하고자호국대전이라는대작불사를

2016년 발원하여 원만하게 성취하였다. 

그동안 대흥사는 호국불교와 차문화 성지로 대흥사를 칭했다. 

그것은 1655년(효종 6) 서산대사 휴정의 의발을전수해 왔음을 밝

히고, 부도와 비석을 세웠다. 그 이후에 임진왜란에 세운 전공과

호국정신을추모하기위한공간을건립하여국가의공인을받고자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닌 결과, 1789년 표충사 사액을 받았다. 

그이래로호국의성지로칭하고, 봄가을로향사를올리면서호국

불교의 가치를 현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본 논의는 호국대전은 과거 대흥사가 지닌 호국불교의 가치를

현양하기위한노력의결과물이라고보고, 이에대한의미를살펴

보고자한다. 나아가본논의에서는호국불교를대흥사대중을비

롯한 한국불교의 ‘집단적 기억’이라 이름하고, 이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맥락을살피고, 이를사회적으로확산하기위한방안을살

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호국대전이 호국불교의 집단적 기억의 계승을 넘어서

호국불교의 참다운 가치인 호법, 호생명 불교라는 보편적 가치로

확장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통해 호국불교의 새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자 한다.

본논의를통해서호국의승의숭고한정신을계승하고, 한걸음

더나아가오늘날에의승들의업적을깊이기억하여이를확산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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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호국대전의� 문화적� 함의의� 탐구

1. SNS를 분석 서비스를 통해 본 대흥사 

문화셈터(https://stat.mcst.go.kr/)는문화체육관광분야의대표통계

포털시스템이다. 국민들이문화체육관광분야통계데이터를쉽게

접근하여활용할수있도록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시스템으로

서통계데이터뿐만아니라, 다양한시각화서비스및자료를제공하

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분야의 SNS 콘텐츠및지도통계, 지표데이터

를분석, 생산하여 다양한시각화형태로제공하는서비스이다.1) 유

의미한통계를얻기위하여 ‘대흥사’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20일까지 약 22개월 동안 SNS 채널을 통해 분석하였다. 

SNS채널 검색의결과, ‘대흥사’와연관된워드클라우드를 보면, 

해남이가장크게, 다음이세계유산, 두륜산, 사찰, 코스, 미식, 케이

블카, 지역, 유네스코 등대흥사와연관되는단어가그려진다. 이를

통해 대흥사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지난 22개월간 56건의 자료 중 블로그 31건(55.36%), 뉴스 26건

(44.64%)을수집하여시각화자료를얻었다. 수집된시간으로보면

지난 8월 17일이 5건으로 가장 많은 기사가 검색되었다. 연관어

리스트을 보면 해남(27건), 유산(10건), 두륜산, 코스(9건), 세계, 

사찰(8건), 해남군, 거리(7건), 케이블카, 목초(6건)의 순으로 나타

났다. 10월 20일 기준으로 최근 4주간 연관어 추이를 살펴보면, 

1위로는 명소가 4회, 2위는 호텔 3회, 여행 1회, 지역, 여행, 위치, 

방문 등이 다음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1>).

1) 문화셈터 https://stat.mcst.go.kr/portal/visual/sns (2024.10.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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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관어 리스트

감성 연관어를 랭킹별로 보면 먼저 긍정 감성어가 8건으로 1위

활성화가 5건, 우선, 통일이 4건, 전통, 적극, 보물이 3건, 협력, 

특별이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감성어는 4위 전시 3건, 

8위반말 2건인데, 전시는부정감성어로볼수없으므로결국부정

감성어는 8위인 반말만 2건 나타나고, 대부분 긍정적인 감성어가

주류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그림 2>).

지난 22개월동안문화관광관련블로그와뉴스, 트위터등 SNS

에 나타난 대흥사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자세히 들여다 보고 그

결과를재구성해살펴본다면, 해남을대표하는세계유산으로두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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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자리한 사찰로 해남을 대표하는 명소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투영된다. 아울러특히주목되는것은최근 4주간의연관어의흐름

을 본다면 이는 더욱 뚜렷하여 해남을 대표하는 명소로 여행을

위해호텔이나숙박을알아보고, 위치를파악하여방문계획을잡

는 등의 구체적인 방문 계획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론해

볼 수가 있다. 

현재 대흥사의 누리집을 보면, “호국과 차의 성지”라고 대흥사

<그림 2> 감성 연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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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소개하고있다.2) 그만큼대흥사가호국성지라는브랜드는바로

과거에는표충사를통해구현되었다면, 현재와미래는호국대전을

통해 구현된다는 이야기이다.

2. 호국불교라는 집단기억을 구현하는 호국대전

대흥사는지난 2018년 03월∼2023년 6월까지면적 779.87m2(235.91

평)에달하는 ‘호국대전’ 건립을위한사업을시행하였고, 기본적외

부 정비를 통해 올해 완공을 하게 되었다.

2021년 6월 26일, 서산대사탄신 501주년춘계제향봉행및대흥

사 호국대전 불사위원회를 발족하였는데, 취지문에 “2018년 유네

스코세계유산에공식등재되면서인류가함께보존하고전승해야

할 ‘세계인의 문화유산’이라는 새로운 사격을 갖추게 되었고”, 

“‘위중생(爲衆生)’의 일념으로 수많은 호국의승들의 숭고한 뜻을

더욱널리선양”하기위해 “대흥사 사부대중은 ‘호국대전원만회

향을 위한 불사위원회’를 출범하여 호국대전이 호국불교와 세계

유산의 사격을 상징하는 성소(聖所)로 자리 잡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향문, 2022: 36).

또한 불사위원회는 “호국대전은 향후 ‘호국도량’과 ‘세계유산’

이라는 대흥사의 사격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향문, 2022: 36). 불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대흥사 사

부대중의 노력을 통해 2024년 11월 2일 호국대전은 완공되었다. 

2018년대흥사가세계유산에등재된이후호국대전불사는대흥

사가 지닌 보존해야 할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여 세계유산 존립의

근거를위협한다고평가받았다. UNESCO는세계유산대흥사호국

2) 두륜산 대흥사 http://www.daeheungsa.co.kr/home/main.asp (2024.10.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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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 ‘탁월한보편적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에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Heritage Impact Assessment)의

제출을요구하였고, 대흥사는다양한의견들을수렴하여 2020년대

흥사세계유산영향평가를제출하고, 호국대전의불사계획안을수

정하여제출하였다(고가온ㆍ김충호, 2022: 12). 결국현재의위치로

자리하여주변자연경관과조화를해치지않도록하고, 호국불교라

는한국불교전통의계승과교육문화시설로위상을정립하여호국

불교 가치의 구현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현대의기념공간은관람자들의기념하는대상에대한깊은공감

과 추모는 물론 그에 따른 기억을 재구성하는 ‘기억의 공간’으로

기능을 한다. 그런데 그 기억은 파편화된 개인적 기억이 아닌 ‘조

직적’이면서 ‘집단화’ 된 기억이다. 즉 호국대전 불사위원회는 대

흥사라는공간에 ‘호국불교’라는기조아래수행해왔던서산대사

를 비롯한 호국의승들을 향한 추모와 호국정신의 선양을 위한 목

적으로이를기념하고추모하기위한공간인호국대전을건립하였

다. 그러므로이 공간은공동체의 ‘집단기억’이 빚어낸 공업(共業)

의 산물이다. 

모리스알박스(Maurice Halbwachs)는 ‘집단기억(mémoire collective)’

에대해말했는데, 이는특정한집단의구성원들간의의사소통과상

호작용은 바로 기억의 ‘사회적 구성틀(cadre sociaux)’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기억은적극적으로유지되든아니든한집단이간직한문화

적 유산”(프리 K. 올릭, 강경이 역, 2011: 40)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특정한공간에기념물을조성하는것은바로집단기억과관련이깊다. 

기억은반드시사회적구성들을통해서만매개되는것이고, 오직그

내부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집단기억은다음과같은특성이있는데, 첫째는, ‘상호관계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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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인이 집단 안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어서 소통함으로써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의사소통적의 기억이다. 둘째, ‘현재성’인데, 집

단기억은과거어떤사건이나인물을상황그대로가아니라, 현재

적 관점에서 기억한다. 셋째, ‘지속성’으로 개인의 기억은 불완전

하고파편화된상태로남아지속성이결여되어있다. 그런데집단

기억은관습, 공간, 사고방식등 사회적 틀을 통해나타나며, 과거

에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지속가능하게 된다. 넷째, ‘재구성’으로, 

이는 집단기억은 물론기억에까지도적용되는특성이 있는데, ‘현

재성’이라는특성과연결지어말할수있는것으로, 기억은과거를

그대로기억할수는없고, 기억하는과정에서더하고생략되어재

배치를 통해 재구성된다. 다섯째, ‘선택성’으로 집단기억은 집단

적, 사회적현상으로기능하기때문에집단기억의사회적틀을영

위하기 위한 기억은 선택된다고 한다. 여섯째, ‘장소성’으로 집단

기억은 공간을 통해 실체화되며 재구성되는데, 여기에 공간은 기

억하는장소로서기능을한다. 사람들은이런기억의장소를체험

하면서도 기억을 되살리기도 하면서 뿐만 아니라 기억이 바로 장

소를 되살리는 것을 경험한다(서희정․이재규, 2017: 160). 

이러한집단기억의특성을호국대전에투영해본다면, ‘상호관계

성’은 대흥사 사부대중의 의사소통을 하고, 그 소통을 지역사회, 

국가까지밀고나가서불사를이루어냈다. ‘현재성’은과거의서산

대사와 호국의승의활약을현재에구현하려고하였다. ‘지속성’은

표충사를통해서산대사와호국의승들을추모하고, 정신을선양하

기위해노력해왔다. ‘재구성’은호국불교를위한노력의성과호국

대전불사에서 구현하려고 하였다. ‘선택성’은 호국불교를 선양하

기위해호국대전이라는공간건립을선택하였다. ‘장소성’은대흥

사라는 사찰 공간에 호국불교 선양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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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공간에서의집단기억의특성은의도된공간연출요소를통

해 표현된다. 이러한 집단기억의 특성을 기념공간의 구성요소와

연계시키면 바로 기념대상은 선택성, 시간성을 가지며, 관람자는

상호작용성과 재구성이라는 특성을 통해 접근하며, 기념공간은

바로 현재성, 지속성, 장소성을 특징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 

바로이러한집단기억의특성을통해서호국대전은호국불교라

는 한국불교의 특수성의 집단기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소

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러한 집단기억을 위한 공간연

출과 그 매개체의 핵심은 ‘호국의승 위패’이다.

표충사는 3백여년 전(1788년)에 청허 휴정에 대한 집단기억을

공유하는천묵(天黙) 등대둔사승려들은휴정을배향하는공간을

마련하고자, ‘발이 부르트도록[繭足]’3) 뛰어다녔고, “‘죽음을 무릅

쓰는’[玆敢冒死呼] 용기를 내야만”(김상영, 2022: 13) 가능한 불사

였다. 표충사건립을통해그들의집단기억은비로소국가의승인

을얻은공식적기억이되었다. 바로이러한노력의지속가능성과

현재성이 투영되어 호국대전이 우리 앞에 서 있다. 

김상영은호국대전의위패에봉안될호국의승들의이름을찾아

내는 ‘호국의승열명록(가) 편찬사업’을 제안하고, 그 대상을 ①

의승장, ② 법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의승[傳名義僧]4), ③ 법명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망명(亡名)’ 의승으로 구분하였다. 즉, 영규와

8백 의승은 시신의 수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듯하며, 

3) “대사가 열반한 지 185년 후 우리 임금님 즉위 12년 무신년(1788, 정조 12)에
대사의 7세법손인천묵(天黙) 등이대둔사남쪽에사우(祠宇)를건립하고, 대사
의진영[像]을걸어서대사의위패를봉안하고자하였다. 이에발이부르트도록
서로 뛰어다니며 조정에 사액(賜額)을 요청하였다. 當今 上卽祚之十二年戊申, 
師七世法孫天默等, 將立祠于大芚之陽, 揭師像而妥師靈. 相率繭足而來, 請額于
朝.” ｢西山大師碑文｣, 朝鮮寺刹史料, p.325.

4) 김상영은 2023년 법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의승을 ‘傳名義僧’으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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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를 제외한 8백 의승은 그 법명조차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표적인 망명 의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김상영, 2022, 25). 바로

이 호국의승열명록 편찬 작업이야말로 호국대전이 집단의식을

상호관계성으로 관람자들에게 바로 지속가능성과 현재성으로 재

구성해우리앞에모셔오는출발점이된다. 이를통해위패봉안과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보고, 새기는 작업을 통해 명실상부한

기억공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호국의승열명록의의승의명단을총결집하기위해①대상은

임진-병자의 양대 전란 시기로 제한할 것, ② 의승과 관련한 핵심

정보는 함께 수록할 것, ③ 열명록 편찬을 위해 각종 사서, 문집, 

금석자료, 佛典, 記文類, 고문서 등의 자료를 충분히 열람할 것을

제안하였다(김상영, 2022: 25). 그런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난

에 활동한 의승을 먼저 작업하고, 몽고의 침입에 맞선 의승들을

비롯해 전란에 참전하여 나라를 구한 의승들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귀기울여야 한다(한상길, 2022: 28). 

 

3. 호국불교 기억공간으로서 호국대전

기억공간(place of memory)은어떠한특정사건으로생겨난집단

적 기억을 물질들의 요소로 재현한 장소로 과거의 사건이 지닌

상징성을현재와미래에물질적이나공간적으로구현해놓은장소

를 말한다. 즉, 집단적기억과그것이지닌상징성,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물리적인 공간에 구현한 것이다. 

최근 일제 강점기나 1970년대부터 자행된 국가 폭력을 비롯한

‘어두운기억’이기억공간의가치탐구의유행과더불어관광자원

으로각광받기시작했다. 기억을과거특정한시점에매어두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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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과거에 여전히 유효하고 연결된다는

것은 문화적 기억과 맞닿아 있다. 역사적 사건은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하였지만, 다양한 문화적 방식으로 이를 확장하는 과정은

반드시집단적이며, 이는특정한목적을지닌공동체와함께한다. 

워싱턴 D.C.에 자리한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박물관(USHMM,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은 1993년에 설립되었는

데, 유대인들, 홀로코스트생존자들의기억을보존, 교육을통해서

미래 세대에게 홀로코스트의 역사와 교훈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국립기관이다.5) 1960년대 미국 유대인들의 위상이높아짐에

따라다인종․다문화국가에서통일적정체성의구현을위해노력

해온 정치세력들의 이해관계의 투영이라고 보는 시각이 크다(최

호근, 2004: 150-155).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박물관이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시민들

을참여하도록집단기억을공공기억으로구축한단계는①특수한

기억(홀로코스트)을 보편적 가치로 치환하고, ② 유대인의 기억을

미국적 기억으로 재맥락화하며, ③ 다른 기억들과의 연합을 통해

서 기억을 확장하는 단계로 수행했다.

기억의 ‘보편화’ 단계에서기념박물관공간및상설전시내러티

브를통해서인권, 자유, 다양성등의현재적보편가치가메시지로

도출된다. 이보편가치는시민이참여하는교육프로그램과특별전

시를통해서자성적미국의기억으로다시 ‘재맥락화’된다. 여기에

서 광범위한 시민참여로 진행되어지는 ‘펼쳐진 역사’ 프로젝트는

바로 홀로코스트가 자행되었던 2차세계대전 당시 미국인이 유럽

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인권 침해와 폭력 사실을 알면서도 방

5) 미국홀로코스트메모리얼기념관 https://www.ushmm.org/information/about-the-museum 
(2024.10.20. 검색).



호국불교의 새얼굴, 호국대전의 미래를 위한 제언

245

관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다. 이는 <미국인과 홀로코스트> 특

별전을 통해 시각적으로 재현된다. 이렇게 재맥락화된 ‘자성적인

미국의기억’은현재홀로코스트와유사한또다른현재기억으로

연결, ‘확장’되어서 ‘다시는 그런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행동을

촉구하게 된다(장진희, 2024: 296).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호국대전에 ‘호국불교’라는 집단기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것인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억의보편화’를통해서먼저호국불교의가치를계승하

는고유하고진정성있는추모시설(호국의승위패, 호국의승장진

영 등)을 봉안하여, 이를 상설적으로 전시한다. 위패는 현재 호국

의승들 예컨대 금산전투에서 기허당 영규(靈圭, ?∼1592)와 함께

순절했던 800명의 의승과 같은 경우, 여태껏 800의승이라고만 전

해져 왔다. 모두 망명(亡名) 의승으로만 여겨져 왔다. 황인규는영

규대사와 함께 순절한 20여 명의 의승의 이름을 밝혔다. 의병장

판관(判官) 공연(公衍), 의병장 도신(道信), 홍선(弘渲), 각해(覺海), 

인월(弘月), 인진(印眞), 지한(智閑), 운담(云談), 지원(智元) 등 8명, 

종사관신문(信文), 운우(云祐) 등 2명, 군관학호(寉湖)와영규사졸

(靈圭士卒) 등이다(이재수, 2024, 84-85). 기문류에 남원 출신 의승

장 고봉운일(高峰雲逸)(東岳集), 연기출신 의승장 정만억(鄭萬

億)(聞韶漫錄), 호남 의승장 희묵(煕默)(可畦集) 등 4인, 의승

찬유(粲猷)외 대둔산 의승 3명(宋子大全), 도현(道玄)(宣祖實錄
), 연기군 의승 9명과 처일(處一)(聞韶漫錄) 등 19인의 이름을

밝혔다(황인규, 2017, 30). 이름이확인된경우, 반드시이름을찾아

유명(遺名) 의승으로위패를봉안해야한다. 이분들의위패를봉안

하여서반드시잊지말고불러주어야한다. 아울러이름을확인할

수 없는 영규대사 휘하의 780여 의승들도 이름 없는 금산전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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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승이라고반드시한분씩위패를봉안해야만한다. 여수흥국사

의충무공의부장자운원정(慈雲圓正)를비롯한 선무원종공신록

권(宣武原從功臣錄券)에 등장하는 ‘혜근(惠根), 종인(宗印), 승보

(勝寶), 도암(道奄), 한우(閑右), 사의(思義), 처영(處英), 영규(靈

圭)’라는 내용에서의승장처영과영규 외에 6명이 공신으로책봉

되었고, 호남으로 진격하던 일본군을 구례의 석주관(石柱鎭)에서

싸우다 전사한 화엄사 주지 설홍(雪弘)을 비롯한 승군 300여 명, 

충청도의 의승장 홍정(弘靖)․성정(性靖), 북한산성을 비롯한 수

많은의승들을모두발굴해야할것이다. 이를통해그들의기억이

보편화 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억의재맥락화’는임진왜란과정유재란등국난에목숨

을 바친 의승들과 이들에 얽힌 역사를 내러티브화 해서 특별전시

나교육프로그램을통해호국불교의집단기억으로그분의숭고한

삶과 가치를 집단적 기억으로 승화시킨다.

셋째, ‘기억의확장’은호국불교의가치를구현하고, 현재화하기

위한 특별 전시로 다양한 테마와 기획으로 현재 우리의 삶으로

확장하는 것이다(<그림 3>). 

이러한 호국불교 관련 집단기억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서 현재

한국사회는물론현대에호국불교가지니는보편적인가치를도출

해내어야한다. 즉, 호국불교는전쟁이라는상황에서법계를침공

하는왜적에게서불법을수호하기위한호법불교로, 전쟁의살상에

서생명존중의평화로, 폭력에목숨을걸고항거했던자비로보편

적인가치를구현하여기억의보편화를이루어낸다. ‘기억의재맥

락화’를통해서현실에안주하고있는현재적인우리의모습을성

찰하고극복할수있는계를마련하도록한다. ‘기억의확장’을통해

서 자비와 평화의 보편적인 가치를 확장해 나아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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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호국대전에 주목하는 것은 이 공간의 조성의 출발이 집

단적기억이자문화적기억을가지고, 이를현재화하기위한노력

의 일환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호국대전이라는 공간의 미래는

호국불교를현양하기위한공간은그공간을어떻게활용하고, 조

성해 가는 자에게 달려 있다. 

� Ⅲ.� 호국대전의� 사회적� 가치� 확장�

1. 명상공간으로서의 호국대전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조성한 기념물을 ‘모뉴먼트

(Monument)’ 또는 ‘메모리얼(Memorial)’라 하는데, “추모하기 위한

(to memorialize)” 목적을 지닌 조각이나 구조물 또는 물질적인 표

<그림 3> 호국대전 호국불교 집단기억 사회적 확산의 단계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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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뜻하는데, 그동안 역사적인 서술의 결과 중심이지만, 메모리

얼은 관람자가 조형물을 해석하고 생각하는 여지를 남겨 놓은 명

상적 분위기를 통해 열려진 공간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기념은

“집단기억의 재현을 통해 공동체의 균질적인 시공간을 창출하고, 

공동체적 동시성을 만들어 내는 상징 행위로, 그 자체가 문화적

생산물인동시에 재생산을 위한기제”(태지호, 2014: 76)로 작용한

다. 이에 대한 사례로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6)은 2005년

공개되기까지메모리얼조성을위한다양한논의의결과를담았는

데, 뉴욕출신의피터아이젠먼(Peter Eisenman)이란건축가가설계

하였다. 조형기념물은 불규칙한 경사 지대에 2,711개의 추모비를

세우고, 홀로코스트와 관련 자료를 전시한 지하의 정보관으로 구

성되었다(백종옥, 2018: 58). 

역사를기록하고기억하는행위는홀로코스트를저지른사람들

이 없애려 했던 사람들에게 존엄성과 정의를 가져다준다고 하였

다. 또한역사기록을보존하고, 희생자를기억하고, 현대반유대주

의에서 종종 표현되는 역사 왜곡에 도전하는 것은 잔혹한 범죄

이후 정의를 주장하는 데 중요한 측면이다.7) 제임스 영(James 

Young)은 ｢독일홀로코스트기념물의문제와나의문제｣라는글에

서 “희생된 유대인을 애도하는 독일인을 위한 장소가 될 것인가, 

또는독일인들이유대인자신들에게했던일들을기억하도록하는

장소가될것인가라는물음을제기함으로써과거의속죄를반대하

는 경고의 기념물”(James Edward Young, 2000: 197)이 되어야 한다

고하였다. 관람자는석관처럼보이는돌기둥사이를걸으면서명

6) Holocaust Memorial https://www.berlin.de/en/attractions-and-sights/3560249-3104052- 
holocaust-memorial.en.html 

7) Rachel Treisman. 2022.01.27. https://www.npr.org/2022/01/27/1076134761/inter-
national-holocaust-remembrance-day-2022

https://www.berlin.de/en/attractions-and-sights/3560249-3104052-holocaust-memorial.en.html
https://www.berlin.de/en/attractions-and-sights/3560249-3104052-holocaust-memorial.en.html
https://www.npr.org/2022/01/27/1076134761/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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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잠길수있도록구성되었다. 이메모리얼은보다더교훈적이

어야 한다는 이유를 담아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센터

를추가로건립하였다. 역사적교훈을담은텍스트를새기지않고, 

추상적 조형물로만 조성되었지만, 주목할 점은 현대 메모리얼의

장점인명상적성격을강렬하게전달하고있다(김허경, 2021: 169). 

이재수는대흥사의공간적위계를역사적으로분석하고, 호국대

전을 미래 문화의 축으로 공간의 위계를 정립하자는 제언을 한

바 있다(이재수, 2022, 87-88). 남원과 북원의 두 영역의 과거 역사

의축은 13 대종사와 13 대강사를배출할정도로조선의선불교와

교학전통을계승한공간으로자리를잡고있다. 현재표충사제향

을 통한 호국정신의 계승과 동국선원 중심의 한국 선불교 전통의

계승을 담당하고 있는 호국성지와 한국의 전통차문화 계승, 선다

일미, 선차의발상지로차문화성지라는대흥사브랜드구축을하

고 있다. 

대흥사의미래는호국대전을중심으로대흥사가지니는호국불

교를 보편적 가치로 확산하고, 불교문화 창달의 핵심공간으로 자

리를 잡아야 하며, 문수전, 보현전은 대흥사의역사문화의 가치를

계승하고 교육하여 사부대중과 함께 새로운 미래 문화 창달의 핵

심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그림 4>).

바로 과거의 축에서 현재로, 나아가 미래의 축인 호국대전으로

이어지는공간의위계를정립할것을제안한다. 나아가호국대전으

로이끄는길을공간의수렴을통해재배치할수있도록제안한다. 

각각의 공간에 의미와 내러티브를 통해 주요 포인트를 지정하고, 

여기에 스토리를 입혀서 안내판을 만들어야 한다. 이들을 연결해

호국대전으로공간을수렴할수있도록관람객들을이끌어낼수있

다. 이를통해 ‘호국명상의길’로조성하여호국대전의주변경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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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하고, 이를통해호국불교라는집단기억을재맥락화하고내면

화할수있는명상공간으로거듭날수있도록조성할것을제안한다. 

이러한과정을통해관람객들에게호국대전에어린호국불교의가

치를확산할수있도록공간정비및활용계획을수립해야할것이다.

2. 문화적 기억의 캔버스가 될 호국대전

 

기억의사회적의미를밝혀인간의본성을유지하는방식을탐구

한얀아스만(Jan Assmann)은문화적기억에주목했다. 얀아스만은

기억을개인적, 집단적기억으로구분하고, 집단기억을의사소통적, 

문화적기억으로나누었는데, 개인적기억(individual memory)은개

인의사적경험이나기억에서일어나는주관적기억으로망각이나

죽음으로소멸된다. 의사소통적(communicative) 기억은일상에서생

성되고가변적이고쉽게생성, 소멸되는사회라는틀에서일어나는

기억이고, 문화적(cultural) 기억은특정한문화에서기억되는데, 일

<그림 4> 공간의 수렴을 통한 호국대전 가치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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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형식과내용을가지고서매체등을이용해발현되는기억으로

다양한 집단 환경과 제도에 의해 구성된다(노창현, 2019: 24).

야스만은문화적기억의특성을여섯가지로꼽았다. 첫째, ‘정체

성의구체화’로문화적기억은특정집단의정체성을구축하고공

고하도록만든다. 문화적기억은공동체의타집단과차별되는독

특함과 차별되는 지식의 저장고를 보존하며, 그 구체적인 표현은

보통 ‘우리는그렇다’라든지 ‘우리는그렇지않다’와같은 긍정적, 

부정적감각을공유할수있는동일시로나타난다. 둘째, ‘재구성성’

으로과거를그대로보존하는기억은존재하지않는다. 문화적기

억은재구성의방식으로작동하는데, 변하지않는현상이나지식의

창고에 고정된 채 나타나지만, 늘 관련된 시대 상황과 결부되어

있다. 그러므로시대적 상황과맥락에 다르게관계하고 나타난다. 

셋째, ‘형식성’으로집단의지식이나의미가구체화되거나결정화

되는것은문화적제도로구성된사회전통안에서의미또는지식

을전달하기위한전제조건으로나타난다. 즉, 형태를 갖추어야만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다. 안정적인 형식이란 어떤 한 매체에만

의존하기보다는언어, 이미지와의례의세가지형식으로동시적으

로작용한다. 넷째, ‘조직성’으로문화적기억에서조직성이란의례

에서통용되는일정한형식의경우와같이의사소통을가능하도록

하는제도화된토대나이와연관된문화적기억을전달하는영역에

서의전문화를말한다. 예컨대오래된전통의례는전문적영역이

고, 이를수행하기위한절차와방식에대한특별히전문화된교육

이필요한경우와같다. 다섯째, ‘규범성’으로문화적기억은공동

체가규범을표출해내는모습과관계가있는데, 가치와차별성을

명확하게부각시키는체계를갖도록한다. 이런체계는그구조를

통해서지식과상징이문화적으로공급되는양상을보이므로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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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문화적기억에서보존되는지식은인간답게성장하는과정과

행위규범에서작용하도록하는구속력이있다. 여섯째, ‘성찰성’으

로문화적기억은속담, 격언처럼집단의관례나관행을이해하거

나 해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거나, 스스로를 설명하거나 재해석, 

구별짓기, 비판 등의 과정에서 나아가 공동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측면에서성찰적인면모를보인다(이종훈, 2021, 77-78). 이처럼문

화적기억은어느특정사건발생시점에만국한되는것은아니다. 

과거어느시점에서기원했지만, 현재는물론미래세대에게중요

하게전승되어야할가치, 의미와연관된다. 세대를걸쳐서전달된

기억의의미는미래와미래의목표를구성하고형성하는데에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오주원, 2024, 228).

기억공간은과거역사적사건을직접경험하지못했던사람들이

사건과 관련한 문화적 기억을 형성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기억공간에구현된역사적흔적즉유물과자료, 공간이지니

는 역사적 의미, 공간이 특정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특정한삶나아가현재와교차되는양상등은과거의어떤사건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기억의 형성과 계승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이다(오주원, 2024: 248). 

이러한기억공간에기억의구현은가상현실(VR)과증강현실(AR)

을활용한혼합현실(MR)을구현하여역사적사실을스토리텔링으로

보여주고, 음향과영상을더하여실제적인체험을통해해당시대의

모습을이해하고, 역사적인상황과사건을경험하는방식으로진행

해야한다. 이를통해서보고듣고 ‘아는교육’에서오감을통해체험

하고 ‘느끼는교육’으로나아갈수있다. 집단기억의가치를현양하

는행동의동기를유발시키는기초적인역사교육을실행하고, 체험

의과정을통해교육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다. 통상적으로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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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에서이해와공감을이끌어야만 ‘흥미’와 ‘교육’이라는두

가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최현규․변정민․조나리, 2020: 478). 

이는전통문화의인식을개선하고, 민족의식을제고시켜서상생의

원리를이해하도록도움을준다. 먼저영상기술에조명과음향등

다양한미디어기술의개발과융합은이미시청각적인효능을뛰어

넘어현재에서과거로들어가시공간을넘나드는중요한기제가될

것이다. 현재미디어의발달수준은현실감과긴장감을극대화하여

교육적효과를높이고, 우리전통문화를이해하고체험하는매개체

이다(최현규․변정민․조나리, 2020: 479). 여기에는반드시역사적

사실에대한검토와고증이필수적이며, 사건과사건의간극을이어

주는 상상력이 필요하지,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될 것이다. 

호국불교와대흥사의문화적기억을미디어아트를통해호국대

전의전면에전시할것을제안한다. 국가유산청과국가유산진흥원

은우리국가유산이가진독창적인이야기와첨단정보통신기술

(ICT)을접목하여표현한미디어아트로국가유산의새로운가치를

알리는사업이다. 2021년부터세계유산의보편적가치를국민에게

좀더쉽게알리고, 새로운방식으로도세계유산을즐길수있도록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을 전개해 왔다. 

지난해국가유산을 활용한 다양한볼거리로 118만 명의 관람객

에게좋은호응을얻은 ‘국가유산미디어아트’는 8월진주(진주성)

를시작으로 10월까지부여(관북리유적과부소산성), 익산(미륵사

지), 공주(공산성), 고흥(분청사기 요지), 수원(화성), 강릉(강릉대

도호부관아) 등 7개 지역에서 한층 더 다채로워진 프로그램들로

관람객들을 맞이하였다(국가유산진흥원, 2024.07.23).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사업은 2021년 처음으로 선정되기

시작해서 해마다 연속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관람객이 꾸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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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는데, 익산의명실상부한대표행사로자리매김하고있다

고 평가된다(박인탁, 2024). 2024 익산 미륵사지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는 시대별 문화유산의 정수를 간직한 미륵사지의 이야기를

빛과 미디어아트로 보여주는 전시이다. 올해는 최대 규모의 미디

어아트가전시되었다. 미륵사지출토유적과유물을백제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까지 시기를 확장하여 1,400년의 세월 동안 감춰

져왔던시간의 이야기를다양한콘텐츠로구성했다. 이심전심-삼

라만상-삼륜청정-오매일여 그리고 연계존으로 5개의 주제로 구성

한 스토리 기반의 탐험형 미디어아트가 전시되었다.8) 

문화재청과 경남 양산시는 10월 16일부터 ‘2022 세계유산 미디

어아트’ 행사를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에서 시작했다. 문화재청과

양산시는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통도사에 화엄 세

계를 구현한 바 있다. 반야용선도, 구룡지, 심우도, 금강계단 등

통도사를 대표하는 보물과 신라 자장율사가 나오는 통도사 창건

설화를 ‘미디어 파사드(Media Façade)’9) 연출기법으로 성보박물관

벽면에 투사하였다(이정훈, 2022). 또 통도사를 상징하는 자장매

(慈藏梅, 통도사홍매화), 법륜, 만다라등불교상징물과천년넘게

그 자리를 지키는 통도사와 스님들 모습을 화선지 위에 애니메이

션화해 보여주었다.

2025년 통도사 개산대재 때 2022년에 처음으로 선보였던 첨단

미디어 기술이 적용된 미디어아트가 재연될 것이다. 통도사 성보

박물관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통도사 창건 설화를 모티브로

8) ≪미륵사 천년의 빛 : 1,400년의 비밀을 탐험하다≫는 2024년 9월 6(금)∼10월
6일(일)에 익산 미륵사지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2024 국가유산미디어파사드, 
익산 미륵사지 https://iksanlightfesta.kr/pages/00002.php#select01

9) 미디어 파사드는 건축물 외벽에 빛과 영상을 투사하여 건축물을 재해석하여
보여주는 기술로 다양한 표현과 활용이 가능하다(김현정․정현주, 2024: 418).

https://iksanlightfesta.kr/pages/00002.php#selec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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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을접목한미디어파사드를비롯해무풍한송로에실감형홀로

그램과상호작용형야간경관을설치해방문객들에게다채로운빛

의 향연과 세계문화유산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김태권, 2024).

이와같은사례는불교문화유산이지니는문화적기억을재맥락

화하여디지털미디어기술을통해확산시킨훌륭한사례이다. 이

를교훈으로대흥사도해남군과협력하여미디어아트를통해호국

불교의전통과대흥사의문화적전통을주제로한사업을 ‘호국대

전 미디어아트’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3. 이제는 호국대전(護國大典) 구축이다

지금껏대흥사에호국불교정신을구현하려는공간을마련하기

위한 호국대전(護國大殿) 건립 불사를 원만하게 회향하였다. 다음

으로 대흥사 나아가 한국불교가 지녀온 집단기억인 호국불교를

사회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복합 콘텐츠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호국불교 디지털 아카이브, 호국대전(護國大典)을 구축할 것을제

안하고자 한다. 

호국불교 역사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호국불교 원천자료 아

카이브’ 구축 ⇨ ‘호국불교 복원 콘텐츠’ 개발 ⇨ 호국불교 가치

체험, 교육 및 복합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파생콘텐츠의 개발과

활용’ ⇨대흥사의공간적특성을고려한개발등의순으로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이재수, 2022). 이러한 호국불교 콘텐츠는 대흥사

의브랜드가치를확장할수있게될것이며, 의승기념사업의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콘텐츠 개발의 기본은 바로 의승 관련

자료아카이빙이전제되어야한다. 동국대학교불교학술원은한국

불교의 전통문화유산 중 다양한 기록물을 집성하고 역주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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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

이브’10)를 운영 중이다. 

호국대전에서호국불교라는집단기억의사회적확산을위해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호국불교 관련 디지털 자원 콘텐츠 활용형 아카이브를

제안한다. 논자는 ‘호국대전(護國大典)’이라고 이를 하고자 한다. 

그 1차적인목표가호국불교라는주제를중심으로한기록의집합

체가 되어야한다. 예컨대 불교기록유산 아카이브의 목표는 ‘집성

⇨ 역주 ⇨ 활용’의 흐름이라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었다. 이를 모

티브로 한다면 호국대전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호국불교 관련 자

료를 조사하고 분류하고 모아서, 이를 디지털화하여 누구나 접근

이 가능하도록 공개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해야 한다.

둘째, 호국불교의 집단기억이 문화적 기억이 되기 위해서는 상

호 소통성이 가장 중요하다. 과거의 역사, 과거의 인물, 과거의

기록이현재성을지니고, 우리의삶으로다가서기위한소통을위

해 반드시 모든 기록은 한글 번역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실제 불교기록유산 사업을 통해 2022년 한국불교전서를 역

주하여 100권을 출간한 성과와 이를 아카이브를 통해 서비스한

결과, 한글번역의제공을통해조선시대불교사와관련한연구가

눈부시게 진전된 성과가 있었다.11) 한문으로 된 기록들을 우리말

로번역하여누구나쉽게보고이해할수있도록하는것이집단기

억의 소통성과 사회적 확산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10)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https://kabc.dongguk.edu/

11) 동국대 총장은 불교학술원은 번역사업 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후속세대를 양
성하고, 대중화방안을모색하여새로운문화를창조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
(이성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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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호국대전은반드시활용을전제로개방되어누구나접근과

활용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 호국불교관련기록아카이브와여러

디지털아카이브에산재한호국불교관련자료를먼저모으고, 호국

의승과관련기록과콘텐츠를주제별로구성하여, 이를콘텐츠개발

과활용의저작도구로사용할수있는오픈억세스기반의문화와

정보가 복합된 형태의 ‘공유공간(culture+information commons)’을

구축할것을제안한바있다. 호국불교관련디지털아카이브와콘

텐츠 창작의 발전소가 될 수 있는 오픈 API 기반의 ‘개방형 연결

데이터[Linked Open Data]’로구축하여, 누구나호국불교라는집단

기억을 향유하고, 의승의 숭고한 삶과 가치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호국대전 불사를 원만하게 회양하였으니, 호국대전에 호국불교

를 이끌어 온 ‘의승’이라는 역사적 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집단

기억의 증거물들을 디지털화하고, 사회적 확산을 위한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 

Ⅳ.� 결론

의승들의 무한한 자비 실천과 생명 구제를 위한 헌신이 오늘날

한국불교가있게한터전이되었다. 우리는호국불교의참다운가

치인 ‘살림과 베품’을 우리 시대에 구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호국 의승들을발견해내고이름을찾아내는 이 호국의승열명
록 편찬 작업은 호국대전이 집단의식을 상호관계성으로 관람자

들에게지속가능성과현재성으로재구성하여우리앞에의승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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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서모셔오는출발점이된다. 이를통해위패봉안과그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보고, 마음속에 아로새기는 작업을 통해

명실상부한 기억공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호국대전에 ‘호국불교’라는 집단기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확

산시키기 위해 기억의 보편화, 재맥락화와 확장 방안을 제안하였

다. 호국불교의가치와진정성을확인할의승위패와같은추모시

설을봉안해야한다. 호국의승의이름을발굴하고, 이들의위패를

봉안하여 이름을 불러주어야 한다. 호국불교에서 ‘호법(護法)불

교’, ‘호생명(護生命)’불교로 나아가 ‘평화불교’로, 기억의 재맥락

화단계를거쳐야할것이다. 현실에안주하고있는우리들을성찰

하고 자비와 평화라는 호국불교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한다. 

호국대전의사회적가치를확장하기위해대흥사경내에서호국

대전으로진입하기위한진입공간과매개공간을재구성해 ‘명상

공간’으로재배치할수있다. 또한호국불교의가치와문화적기억

을 확장하기 위해 미디어아트로 호국대전을 캔버스로 그려낼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불교가 지녀온 집단기억인 호국불교를 사회적

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복합 콘텐츠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호국불

교 디지털 아카이브, 호국대전(護國大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흥사의 ‘표충사 춘추제향’을 ‘국가제향’으로 복원하

고, 국가 무형문화유산 지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조 때

대흥사 표충사와 보현사, 수충사가 건립되었다. 국가제향의 전통

회복을위한노력으로장기적으로는남북공동국가제향으로추진

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2022년 표충사 향례보존

회가발족되었다. 향례보존회는호국정신의계승주체이자실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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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력으로 대흥사신도회와군민, 불교와 유교, 승가와 재가 화합

의 주체로 서게 되었다. 서산대제가 전통적인 국가문화유산으로

등재될수있도록함께노력해야할것이다. 그가치와정신을현대

적,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공간으로 호국대전이 자리잡아야

한다. 나아가 ‘호국의승의날’을국가기념일로지정하는일과연계

하여 명실상부한 호국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는 비전의 선포가

바로 호국대전이 문을 여는 의미이다. 

오늘을사는우리들은선조들처럼호국의승의정신을계승하고, 

이를현양하는데손발이부르트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나아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이들과 지혜와 마음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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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ace of Patriotic 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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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iscussion deals with how to inherit and expand the value of 

patriotic Buddhism, which is the value of the Hogukdaejeon, which 

was completed in November 2024. The Hogukdaejeon is a memorial 

space that inherits the spirit of patriotic Buddhism and honors the 

Righteous monks. It is also an educational and cultural space that 

socializes and expands the collective memory of patriotic Buddhism. 

The starting point is the construction of Pyochungsa Shrine in 1788 

to commemorate the Righteous Army General Seosan Hyujeong and 

the Righteous Army Generals of the Imjin War. Through this, the 

collective memory of Daeheungsa received national approval and 

became an official memory. The memory and presentness of these 

efforts were projected into the Hogukdaejeon.

In order to socially spread the collective memory of ‘patriotic 

Buddhism,’ I proposed a plan for universalization, recontext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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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pansion of the memory. To this end, we should enshrine 

memorial facilities such as tablets containing the names of the 

Righteous monks who will confirm the value and authenticity of 

patriotic Buddhism. While remembering and commemorating this, we 

should strive to expand the universal values ​​of patriotic Buddhism, 

which are compassion and peace.

In addition, in order to expand the social value of the Hogukdaejeon, 

the entrance space and the intermediate space for entering the 

Hogukdaejeon within the Daeheungsa Temple grounds should be 

reconstructed and rearranged as a ‘meditation space.’ In order to expand 

the value and cultural memory of the Hoguk Buddhism, tools such 

as media art should be utilized in the Hogukdaejeon. In particular, 

in order to socially expand the patriotic Buddhism as a collective 

memory, it was proposed to build a Hogukdaejeon (護國大典), a digital 

archive of the patriotic Buddhism that aims to utilize complex content. 

Through this discussion, I hope that the Hogukdaejeon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itself as a space that contains the value and history 

of Korea’s patriotic Buddhism and inherits and practices them.

Key Words: Daeheungsa, Hogukdaejeon, Patriotic Buddhism, Righteous 

Monks, Collective Memory, Place of Memory, Cultural 

Memory


